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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유네스코의 획기적인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국제 교육계는 개인,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변혁적인 힘과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가치를 
인식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평생학습을 교육 의제의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열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기초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경제에 속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재정적 
장벽이나 기타 장벽에 직면하여 학습에서 배제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의 직업 및 기술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적인 성격을 인식하려면 
평생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인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생학습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정책 분야를 넘어서 정책 의제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이 교육시스템과 사람들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한 
사람들이 능동적인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학습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기초를 제공한 전문가 협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이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장벽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학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유네스코의 2019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의 틀 안에서 기획된 이 
보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 지식 생산 및 
학습을 재고하는 데 좀 더 폭넓게 기여할 것입니다.

‘거대한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UIL은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들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을 검토하기 위해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접근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여성 5명과 남성 7명 등 12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행동 권고안 등을 담은 풍부한 
자료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하고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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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배경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학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이 형성한 미래에 대한 비전은 
평생학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가치 및 
원칙뿐만 아니라 주요 실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후,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교육 정책의 지배 개념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환경의 주요 
특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일련의 주요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들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정책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학제적 협의를 통해 시작된 이 중요한 작업이 
유네스코의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가 
성찰한 내용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제안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회원국들의 

정책 결정, 연구, 교수⋅학습 실천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회원국들이 평생학습 문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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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과 기후 
위기 등의 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교육 환경에서도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직면한 과제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이 보고서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실현을 위한 
핵심 메시지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에서 제안하는 평생학습 2050 
비전과 초학제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국내 평생학습 
관계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실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을 가로막는 도전과제로 불평등과 같은 
강력한 사회 구조, 평생학습 개념에 대한 몰이해, 
포용적 교육 정책 미흡 등을 해결하고 평생학습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이슈는 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평생학습의 과제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보편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미래사회 평생학습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의 주요 메시지와 행동방침 및 구체적인 실행 
조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메시지로는 

한글판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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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정하기,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교육 정책 및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더 유용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문화 수용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재개념화, 법·제도 마련 및  
재정 지원, 발전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이 국내 평생학습 정책 입안자 및 
정부 관계자, 지역사회 평생학습 실천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강대중	 한경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원장	 사무총장	

평생학습 문화 수용하기 –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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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학제적 온라인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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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최종 마무리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에 
계신 Paul Stanistreet의 세심한 편집과 Cendrine 
Sebastiani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국제미래교육위원회와 
업무를 연결해 준 유네스코의 ‘교육 연구 및 예측 
프로그램(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Programme)’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Sobhi 
Tawil, Noah Sobe, Keith Holmes의 기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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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평생학습 문화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미래 중심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불평등 악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서 
기술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로 도전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를 학습사회로 
이해하는 사회는 물론 자신들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모든 연령과 배경의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습 과정과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동 설계하고 
이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요 주도형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학습 
여정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

한편, 학습은 동료 및 세대 간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는 
집단적 과정이어야 한다. 이 사회적 차원이 강조하는 
점은 개개인에 대한,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그리고 지구에 대한 돌봄을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 
기회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배제된 인구 집단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집단적으로 구축된 글로벌 학습 생태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포함하여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을 유연하게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모든 영역에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계획적인 또는 자발적인 학습, 개인적 또는 
집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학습 생태계는 교육자원 — ‘교육 커먼즈
(educational commons)1’ — 및 개방형 기술의 무료 
사용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기관의 변화,  
(공공) 학습 공간의 재창조,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의 활성화를 통해 학습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과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 얻어진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 검증, 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RVA)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과 
사회의 학습 수요를 민주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비전은 우호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기본적인 요구와 강한 사회 구조의 확보가 
평생학습을 증진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이다. 학습을 노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에 걸쳐 
양성해야 할 타고난 인간 능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층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노화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표현에 기여하는 교육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을 경제적 거래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공적 및 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오픈 소스(open source) 
운동의 성과와 잠재력을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학습자를 위해 기술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2050 비전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요 주도의 
관점을 강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원 조달과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권고사항 요약

10

1 ‌� 국내 도서와 논문에서 commons는 공유재,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동자산 등 맥락에 따라 여러 단어로 쓰인다. 이것은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도 포괄하기에 이 번역문에서는 ‘커먼즈’로 표기했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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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 인식(중기-장기)
•   학습 제공을 다양화하라
•  ‌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라
•  ‌ ‌�인정, 검증 및 인증(RVA) 체계들을 통합하라

2.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단기-중기)

•   초학제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라
•  ‌ ‌�초학제적 연구를 동원하라

3.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 
(단기-장기)

•   학습자와 교육자를 전략 수립에 참여시켜라 
•  ‌ ‌�배제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국가 캠페인을  

시행하라 
•  ‌ ‌�혁신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결과를 보급하라

4. ‌�평생학습을 공유재(common good)로 확립 
(중기-장기)

•  ‌ ‌�평생학습에 대한 커먼즈 기반의 접근방식을 촉진
하라

•  ‌ ‌�디지털 경제의 기업 부문과 대화에 참여하라 

5.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중기-장기)

•  ‌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라

•  ‌ ‌�‘2050년을 향하여 ― 공유재 및 공공재(public 
good)를 위한 디지털 학습 기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

6.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단기-장기)
•  ‌ ‌�교육과정을 개정하라
•  ‌ ‌�교수법을 혁신하라
•  ‌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7. 학습의 집단적 차원 인식 및 촉진(단기-장기)
•  ‌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라
•  ‌ ‌�정책을 통해 집단학습을 촉진하라
•  ‌ ‌�학습을 기념하라

8.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장려 
및 지원(단기-장기)

•  ‌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라

•  ‌ ‌�학습 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9. 일터학습의 개선 및 활성화(중기)
•  ‌ ‌�일터에서의 훈련 기회를 늘려라
•  ‌ ‌�일터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라
•  ‌ ‌�고용주가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권장하라
•  ‌ ‌�일터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인지하라

10.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중기-장기)
•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라 
•  ‌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지정하라
•  ‌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점차적으로 도입

하라

주요 메시지 및 행동 방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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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본 교육의 미래

지구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단계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처하고 원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에서 
비롯된 혼란과 불확실성을 고려해보면,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포퓰리즘 정치의 성장, 고의적인 허위 
정보의 확산, 그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은 
능동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갖춘 시민성을 육성하는 
데 있어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평생학습은 또한 기술 개발과 창의성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좀 더 결속력 있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한다. 요약하면, 평생학습은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보다 평등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풍부한 잠재력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의 발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 19 위기로 
드러난 디지털 기회의 전 지구적인 불균등한 발전을 
포함한 많은 해결 과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면, 모든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이주의 증가, 
급속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의 변화에 점차 더 
직면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는 
반면 일부 직업들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개는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학습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재개념화는 필연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교육 분야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평생학습을 교육의 개념적 경계를 넘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학습을 더 큰 사회 영역과 다시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기관의 
역할, 기술의 활용 및 지식 자원 등과 같은 핵심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교육의 미래’를 
풍부하게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학습을 
통해 시민과 정책을 연결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생학습은 형식교육 시스템과 ‘기존의’ 교육 
정책을 넘어서는 도구와 전략을 구상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로 인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점과 교육기관 이외의 수많은 학습 
공간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은 또한 교육 
정책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 공공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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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의 미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적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의 미래: 평생학습의 기여’에 대한 초학제적 
온라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 보고서의 
토대를 제공한다.2 인구학, 경제학, 교육, 철학, 
공공보건, 신경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초청을 받아, 평생학습이 2050
년까지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문가들의 통찰력 덕분에 독자들은 진정한 
평생학습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육을 그리고 
사회 전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인본주의적 비전 내에서 
인권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커먼즈의 공동 창작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평생학습의 변혁적인 잠재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메시지 및 행동 
방침을 제공한다. 이는 2019년 9월 유네스코가 
설립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와 국제사회 전체에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 
실무자들이 교육학적 접근방식에 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2 ‌� 초학제적 협의 과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협의는 유네스코의 ‘교육 연구 및 예측 프로그램’과의 협력 
아래 유네스코 평생교육원이 조직하였으며,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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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2050 비전을 향하여

평생학습의 비전은  미래에 관한 폭넓은 이해의 틀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협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관점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탐구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는 데 
전념했다. 이 집단적 비전은 ‘평생학습 문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학습과 지식 
생산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루어지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학습자(동기 부여, 능력, 학습 방식)
와 학습의 사회적 차원(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집단적 
노력으로서의 학습)에 동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2050 비전은 학습의 내재적 잠재력에 대한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변화를 겪은 세계에 관한 
것이다. 사회는 스스로 의식적으로 학습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생학습자로 
인식한다. 지속적인 학습 정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히 수업에 등록하는 
것 이상으로 간주된다. 평생학습은 ‘전형적인’ 삶의 
과정을 인식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그 복잡한 과정에 
대처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학습 경로가 
더 이상 연령의 범주와 연계되지 않고 형식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서, 삶의 과정은 더욱 다양해졌고 
교육과 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졌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활동은 일, 가족, 시민 참여, 
레저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널리 퍼져 
있다. 학습자들은 연령, 방식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식이나 기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든,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든, 단순히 기술 향상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학습자의 자율성은 평생학습 문화의 토대다. 자신만의 
학습 여정을 관리하고 자신만의 학습 전기(learning 
biography)를 만드는 경우처럼 ‘학습의 학습(Learning 
to learn,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은 기본 역량이 
되었다. 모든 수준의 학습을 학습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면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사고하고 
계획하는 것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이미 규정된 지식의 소극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학습자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학습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동 설계하고 
이용한다.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얻어진 
학습 결과의 인정, 검증, 인증을 위한 법적 토대와 
메커니즘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개인적 및 사회적 
학습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상 과정과 협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학습은 동료 집단 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교육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그리고 지구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가장 배제된 학습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학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수많은 기회를 통해 학습자를 격려하고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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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 커먼즈(educational commons)’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이 부여한 연결, 허가 또는 접근 없이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시스템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커먼즈’로 간주한다(https://www.igi-global.com/dictionary/
preparing-virtual-workplace-educational-commons/38299).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학습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한 소통은 학습 및 학습자 지원을 위해 상호 
연결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 
생태계는 모든 디지털 기반(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지원) 학습 및 실생활 경험 학습은 물론, 혼합형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을 포함해 다양한 학습 
양식을 유연하게 통합한다. 학습 기회는 계획적인 
또는 자발적인 학습, 개인적 또는 집단적 학습을 
허용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지역 인프라와 전 
지구적 연결성 그리고 후원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및 온라인 학습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의 특정한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디지털과 대면 요소들을 통합하는 혼합된 혁신적인 
학습 개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학적 원칙들이 
개발되었다.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서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한 전략들이 설계되었다. 
학습자는 개별적인 상황, 기존의 기술과 지식, 학습 
요구에 따라 초급부터 최상급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학습하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학습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이외의 학습 공간을 재창조하여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였다. 학습을 위한 공공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외에, 모든 부문의 학습자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회들도 있다. 
그리고 학습자원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교육 커먼즈 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은 모든 수준의 협력과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통합하여 학교 중심의 교육 문화를 변화시켰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형식교육기관들은 
필요한 지식은 물론 학습 기회 및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면서 평생학습을 위한 토대를 
조성한다. 게다가, 평생학습을 인권으로서 인정하는 
교육권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부처들은 평생학습을 위한 부처로 변모했다.

이 평생학습 비전이 현실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5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문화는 신체적, 정신적 행복과 
더불어 경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게다가, 평생학습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포용과 평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응집력, 적극적인 시민성 그리고 활발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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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학습자로 새롭게 구상하는 문화적 
전환은 지구상의 모든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집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습 역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는 좀 더 
회복력이 있는 사회가 되었다. 평생학습으로 인해 
개인과 집단들은 (새로운) 지식 체계를 습득하고 
생산하며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하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 19 위기 등과 
같이 교육이 중단된 경우에 임시변통으로 마련된 
교육 커먼즈 및 비상 계획을 통해 학습과 교육의 
회복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평생학습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생학습은 신체적, 인지적 및 정서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연한 학습 경로를 
장려하고 무형식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예를 들면, 장애인, 
육아 의무를 가진 부모, 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이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는 지식과 새로운 종류의 직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환경에서 

일자리와 경제의 미래를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기본 소득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회적 선(social good)으로서 학습을 폭넓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평생학습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구를 위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자유와 환경적 책임을 연결시켜 
준다.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이제 모든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인들은 평생학습에 의해 
행동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용 에너지 소비, 폐기물 재활용 또는 비열적
(non-thermic) 운송 수단으로의 이동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학습 조직으로서 
정부와 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모델들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평생학습은 
지속가능한 실천들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길러진 체계적 
사고, 예측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가 제기하는 과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교육 커먼즈 및 학습 기회(물리적 및 디지털 기회 
모두)의 증가는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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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평등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사회적⋅경제적 
소외에 대한 대응 및 성별 격차 해소가 그 예들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생학습의 
핵심이며, 학습 자료, 도구, 프로그램 및 생태계의 
공동 설계와 공동 창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접근이나 기술의 부족과 같이 불평등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과 공감을 
강조하고, 다양한 앎의 방법을 이해하며, 집단학습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에 관용과 (평화적인)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뿌리내리게 해주었다. 또한 
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은 지식을 접하게 하고,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적 공간으로 데려가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전에는 배제되었던 지식 
(토착지식 등)이 중시되고 장려된다. 그 시스템의 
참여 방법에 관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예: 건강, 피임, 정신적 외상 
탈출 및 부모 역할).

집단학습 방식은 사회적 응집력을 지지하고, 소외에 
대응하며, 적극적인 시민성과 정치에 대한 (재)참여에 
동기 부여를 하고, 활발한 문화를 촉진한다.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사람들을 
교육받은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며, 신중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문화는 호기심, 지식, 즐거움, 집단적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정체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이룬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부심과 자존감에 기여하게 되면서, 상호 간에 유익한 
교류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기존의 학습을 강화하기보다는 지식을 
넓히고 다른 관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은 여러 면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켜 왔다. 정기적인 지적 참여는 건강한 
노화를 돕고, 집단학습 방식은 사회적 응집력을 
키우고 소외감을 해소시킨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면 
사람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목적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형식 및 비형식 학습 기회는 건강 및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다시 
사회에 의료 비용을 줄여준다. 여가, 즐거움, 향유를 
위한 평생학습의 증진은 집단적인 행복을 더욱 
향상시킨다. 따라서 누구나 학습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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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과정을 통해 표출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환경이란 현재 평생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도전과제들을 규명하고, 
이것들을 완화하거나 기회로 전환하면서 일련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

그림 1:  평생학습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평생학습
문화

강력한 사회 구조
빈곤, 차별, 불평등 방지

충분한 자금 지원 및 
자원 동원

자금 조달을 위한 
책임 공유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

오픈 엑세스 디지털 인프라 및 
기본적 권리 보호

소셜 미디어의 
비판적 활용
오보 대응 및 

집단학습 증진

평생학습으로의 
문화적 전환

교육시스템, 교육기관 및 
사람들 마음의 변화

교육과 학습의 
공동체적 가치

상품이 아닌 
사회적 선으로서의

평생학습

포용적 교육 정책
요구 기반 계획 및 

프로그램 보장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공간
학습을 위해 

기존 인프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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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평생학습 문화는 빈곤, 차별 및 기타 형태의 
불평등을 방지하는 강력한 사회 구조에 의존한다. 그 
반대로, 평생학습 문화는 사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 극심한 빈곤, 아동 노동, 식량 및 
깨끗한 물 부족, 전기 및 인터넷 접속 어려움 등과 같이 
기본적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심각한 장벽이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를 벌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교육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에 의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이미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공개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의 참여 유형에서 이러한 
효과(‘매튜 효과’로 알려진)를 관찰할 수 있다. 학습 공급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화는 학습 사이트와 기회를 늘리고 
다양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학습 공급의 변화는 빈곤, 차별 및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 공급의 변화는 
폭넓은 지식과 역량에 걸쳐 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학습 수요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평생학습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및 사회⋅정서적 다양성(지적 능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포함)의 측면에서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과 관련된 
인지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보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 학습자와 교육자 및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뇌 
과학을 증진시키려면 평생학습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뇌 과학은 보편적이므로, 

적절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 의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국제 포털이나 포럼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 뇌영상(non-invasive neuroimaging) 연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뇌에 관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럼은 학습과 교육에 
유용한 원칙들을 도출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주목할만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의 다양성은 인구 구조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은 나이 듦(aging)을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령층의 권한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문화에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학습은 노인들의 학습 요구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기여를 다루어야 하며, 또한 세대 간 및 가족 기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노인 문제를 교육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한 평생학습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노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감소하며, 종종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 집단은 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 듦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학습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변화시켜야 한다. 고령 인구의 
장점과 잠재적인 기여는 또한 미래의 일자리 및 진행 중인 
산업혁명 4.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은 충분한 자금 지원 및 자원 
동원에 의존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성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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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연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개인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만이 
충분한 재원 확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 지역사회 등 
모두가 이 분야의 새로운 구상이나 창업을 위한 시드펀딩
(seed funding)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에 
투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원한 재원과 자원은 학습 생태계의 각 단계별로 
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문이 기여를 하지만, 
국가가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자금 지원 방식은 특정한 
요구(예: 대규모 이주 인구, 고령 인구 또는 도시 밀도 
등)에 따라 지역 및 지방의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촉진자의 차원에서 빈곤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학습의 충족되지 않는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안내하고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호적인 환경이란 평생학습의 다면적인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혜택을 평가하기보다는 교육과 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강력한 학습 공동체는 사회적 자유를 
환경적 책임과 연결시키며, 기후 재해, 전쟁, 분쟁 또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에 직면하여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욱이,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는 모든 사람이 지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커먼즈의 제공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교육이 개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이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 
되면 집단적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 산업의 경제적 이익은 종종 평생학습을 사회적 
선으로 간주하는 개념과 충돌한다. 교육자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과 소유권은 이윤이라는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학습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디지털 학습 시스템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이익을 주는 교육 인프라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학습 콘텐츠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경우라면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콘텐츠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한 디지털 인프라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s, 사생활권) 침해 및 데이터 악용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학습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사용과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기술적 인프라 및 학습 
도구들은 프라이버시와 포괄성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오픈 액세스 및 오픈 소스 운동, 협력 모델 및 이에 따른 
정책들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커먼즈’를 향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소셜 
미디어의 비판적 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디오 자습서
(video tutorial)와 같은 무형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이다. 하지만 오보 및 허위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들은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전문성과 지식 및 
사실에 대한 거부는 평생학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 능력과 알고리즘으로 유도된 학습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공유재(common good)를 지향하는 교육 
커먼즈 플랫폼의 개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으로의 문화적 
전환은 정책 입안자, 기관 지도자, 교사, 부모 또는 학습자 
중 그 누구에 의해서든 개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개념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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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에 대해 일반화된 개념은 초기 교육의 수료 
이후 제공되는 성인교육과 강좌들로 한정시킨다. 이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회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는 추가 교육을 취미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평생학습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저항이 종종 있는데, 
특히 형식교육 공동체와 기관 내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평생학습 개념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타고난 학습 능력을 핵심에 두고, 
평생에 걸친 학습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의미와 평생학습 문화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며, 특히 학습자의 동기 부여와 관련하여 그러하다. 
교사는 새로운 방법과 교수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그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저절로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포용적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수요 측면의 관점이 부족하고 
학습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그리고 
법 제정)이 부족하다면 평생학습 문화는 실현되지 
못한다. 포용적 교육 정책은 불평등을 막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수요와 요구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수요와 요구)가 충족되도록 
학습자와 실무자를 기본적으로 정책 계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수요 측면의 관점은 학습 사이트들을 개념적으로 
연결시켜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궤도에 초점을 맞춘 학습-경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 설계의 변화는 “제 1

세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형태에 진입하는 학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역자 주: 무형식학습의 한 형태로, 짧은 단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및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역자 
주: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학습 경로를 다양하게 
늘림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증진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 공간에는 도서관, 
박물관, 지역사회 센터, 종교 장소 등이 포함되며, 일부 
학교와 대학들은 전통적인 형식교육 제공과 함께 보다 
폭넓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강화(예: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기여하는 환경의 중요한 요소들이 
발전할 수 있다. 클럽이나 협회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공간 외에도, 일터는 평생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의 또 다른 예다. 일터에서의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은 이미 상당한 평생학습의 자원이지만, 
이 과정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달리 일터에서의 직업기술 훈련은 
역량과 경험의 전달을 위한 세대 간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 문화에는 혁신과 새로운 인프라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와 기회, 활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4 ‌� 채프먼 대학교는 ‘제 1세대’ 참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반영하는 간결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https://www.chapman.edu/students/
academic-resources/first-generation/index.aspx): “제 1세대 대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자(들)가 학사 학위를 수료하지 못한 학생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당신이 가족 중에서 4년제 대학/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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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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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경제의 지속적인 
노력

회복력 있는 
사회

사회적 응집력과 적극적인 시민성

포용과 평등

정신적 및
신체적
행복

지속
가능성

주요 메시지

이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비전과 그 긍정적인 효과 및 평생학습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들에 기반하여 
10가지 주요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지식을 수정하고 교육과 학습 조직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는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 의제, 이니셔티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한 방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메시지들을 개괄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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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 인식

평생학습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종종 성인교육, 노인교육,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또는 직업을 위한 기술 
등과 같은 좁은 의미의 용어와 혼용된다. 평생학습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면, 학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든) 일생 동안의 삶 전반에 걸친 것이고, 교육시스템의 
안과 밖(어느 곳이든)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습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누구든)에 의해 수행되고, 대면과 
원격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영역의 지식(무엇이든)과 
관련된다.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의 ‘언제든’의 원칙과 
학습 경로를 통해 이 원칙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이 원칙은 학습 성과의 
축적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습 전기의 결과로 이어진다. 
학습을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을 특정 
연령대와 엄격하게 연계된 연속체로 보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선다. 누구나, 어느 연령에서든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어느 곳이든’의 차원이란 평생학습 서비스들을 
하나의 체계라기보다는 분산화되고 다양화된 공급물의 
네트워크로 개념화하는 학습 생태계의 비전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간의 경계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형식학습은 형식교육기관
(학교나 대학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 직장 또는 그 밖의 다른 곳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여 형식학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침투성(permeability)을 이전에 
명백하게 정의되고 분리된 학습 환경들 사이에서 촉진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특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네트워크화된 학습 경로에 대한 비전을 채택하면 
평생학습의 복잡성을 보다 운영적인 방식에서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 경로의 관리를 통해 모든 학습 기회 
(학습 생태계)에 걸쳐 있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지원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전기를 
만드는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다.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한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이란 개인의 학습 능력, 학습 기회의 이용 가능성, 
다양한 맥락에서 얻은 학습 결과에 대한 인지, 그리고 
유연한 학습 경로의 조성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정책의 초점이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학습 수단과 방식은 
기술 개발에 크게 힘입어 모든 집단과 개인을 위한 학습 
경로를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 그리고 지도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것은 학습의 총체적인 
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중요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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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방침

•	 학습 제공을 다양화하라: 다양한 영역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면서 학습 기회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학습 제공자 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내에서 학습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공급에는 폭넓은 범위의 
지식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수요를 늘리고 
잠재적인 학습 경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공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예로는 마이크로 러닝과 디지털, 
모바일 및 혼합형 학습 활동 등이 있다. 

•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라: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는 평생학습자의 기술, 역량 및 
태도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제 
표준으로서 구상되어야 하고, 또한 각국이 적용하고 
맥락화하기 위한 참조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형식과 비형식 학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경로, 모든 
연령대의 진입 및 재진입 지점 등을 포함한 한 개인의 
학습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	 인정, 검증 및 인증(RVA) 체계들을 통합하라:  
	 이러한 통합은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유연한 학습 경로를 만드는 데 핵심이다. 선행 학습의 
RVA를 위한 절차는 기존의 입학 자격 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생애의 늦은 단계에서 교육에 재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RVA
는 또한 인구의 폭넓은 층을 개방적이고 원활하며 
유연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과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 또는 특정 부문 
내에서 해결될 수 없다. 그 과제들은 다양한 분야 및 
이해관계자들(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업가, 교육자, 

학습자 등)로부터 집단 지성을 한 데 모을 것을 
요구한다. 학습 과정은 학제적 및 부문적 경계들을 
넘어서야 한다. 평생학습은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생활 환경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2.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및 

부문 간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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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인식되어 왔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학제적 접근방식과 부문 간 
협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교육 분야를 넘어서 학습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다양한 학문 분야 
내에서 평생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평생학습 
문화로의 전환을 달성하고 평생학습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다.

초학제적 및 학제 간 협력에는 공동 연구와 더불어, 
혁신적인 학습 계획들(예: 전통적 학습과 디지털 
학습을 연결하는 혼합형 교수법 개발 등)의 실질적인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혁신은 학문 분야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볼 때, 교육시스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형식교육의 안과 밖에 있는 유연한 
학습 경로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로들을 통해 
개인은 평생 동안 다양한 학습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에 기반한 학습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학습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며, 또한 많은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초학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특히 정보 및 학습 기술 분야에서 교육 
실무자, 학습자, 민간 부문의 참여는 학습 도구, 
교수법, 플랫폼의 개발 및 실행과 매우 관련이 높다.

행동 방침

•	 초학제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라: 
지속적인 지식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노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전용 네트워크를 개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네트워크에서의 지속적인 대화는 교육 커먼즈 
개념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학습자원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디지털 학습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협력 
연구에 참여하며, 학습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평생학습 분야에 견고한 초학제적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예: 전 세계 평생학습 활동의 지도  

 

 
제작), 정책 결정의 참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방성과 투명성이 
이 플랫폼의 핵심 원칙이 될 것이다.

•	 초학제적 연구를 동원하라: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동기 및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전략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초학제적 연구는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이 프레임워크를 맥락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주요 메시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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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

지속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노력과 조치들이 
필요한데, 특히 학습 기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자, 난민, 노인층,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 등)에게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소녀와 여성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려야 한다. 교육은 성폭력과 빈곤을 줄이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다.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의 확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소외된 집단을 평생학습 정책 의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이 의제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도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법률, 정책, 재정 지원 
등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 대상을 주류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다양한 학습 양식을 포괄하므로, 형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배제된 사람들은 
인증을 받은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양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의 한 구성 요소인 포용적 교육은 학습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권장 
한다.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자, 
특히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학습 기회를 만들고 설계할 때 포용성은 보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기회는 학제 간 연구 및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다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학습 기회는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하고 지역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연령, 
성, 지위, 종교, 능력 등의 다양한 배경을 장애물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점은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와 시민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학제 간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는 포용적 교육은 
학교와 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외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포용적 교육은 이 집단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 요인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쳐 그들을 지지하는 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배제의 요인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취약한 
개인들이 성, 빈곤,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점점 더 소외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평생학습 정책과 실천은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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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방침

•	 학습자와 교육자를 전략 수립에 참여시켜라: 
평생학습의 계획 수립에 학습자와 교육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프로그램과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때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면 학습의 요구와 수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배제된 계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국가 캠페인을 
시행하라: 빈곤층 인구를 확인하여 참여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범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캠페인의 시행이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는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특정한 요구(이민자, 노인 인구, 
문맹 인구 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재정 지원(국가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하는 모든 
사회적 파트너 포함)이 필요하다.

•	 혁신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결과를 보급하라:   

	 포용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지만, 
평생학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제다. 유망한 이니셔티브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제도를 찾아내고 
지지하며 보급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핵심이다. 
이 연구는 우선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환경에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것은 
평생학습 플랫폼(주요 메시지 2 참조)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4. 평생학습을 

공유재로 확립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공에 대한 시장 규제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커먼즈 접근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이 
방식을 통해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협력을 

이용하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로 정의되는 ‘공유재(common good)’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교육자원과 IT 솔루션을 포함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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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공유재로 설정하면, 교육기관들은 참여, 접근, 
이용 측면에서 커먼즈를 지속가능하며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장 배제된 
집단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설계되고 제작된 학습 도구와 교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디지털 
학습 도구는 다양한 장치, 특히 스마트폰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커먼즈 기반 도구와 자원은 개별 
학습자와 교육자, 풀뿌리 학습 이니셔티브, 공공 
서비스에 의해 공동으로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학습 교재와 도구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누구나 학습 교재와 도구의 생성이나 동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접근방식은 학습자, 
사업 구상자, 정치적 행위자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습 
도구와 자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공유재로서 
확립하고, 학습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유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행동 방침

•	 평생학습에 대한 커먼즈기반의 접근방식을 촉진하라: 
이것은 동료 간 협력을 통해 학습자원을 생성하도록 
촉진하고, 적극적인 시민성을 자극하기 위해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커먼즈, 즉 교수 및 학습 
자원의 무료 이용 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먼즈’ 
개념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학습 이니셔티브에 적용해야 
한다. 커먼즈로는 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공개교육자원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협동형 온라인 
플랫폼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 중 일부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 커먼즈의 
실험 모델을 제공하며 좋은 출발점을 
보여준다.  

•	 디지털 경제의 기업부문과 대화에 참여하라:  평생학습 
기술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도구를 규정하기 
위해 기업 주체들과 대화하려는 구상이나 노력 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요구된다. 여기에는 공개교육자원
(OER) 운동에 따른 과정이 몇 가지 유용한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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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기술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성 보장

평생학습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기술은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와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학습자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고용 가능성 유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요구 충족, 사회적 포용 
강화, 활발한 민주적 삶에 대한 기여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인교육을 
포함한 교육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은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지원하며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이미 학습은 보다 더 적응적이고,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반응적인 방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능력은 현재 교육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하면, 온라인 제공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배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기술의 사용을 맥락화하고, 삶과 학습의 
다양한 부분에 기술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구분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다. 이것은 사람들의 교육 경험을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분명해진다. 이렇게 맥락화된 
접근방식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인 기술 기반 
학습과는 다르다. 학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들이 속한 사회 집단,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평생학습은 이런 이슈를 부각하는데 유용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환경(예: 고령화,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학습을 맥락화할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체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점차적으로 
학습자의 교육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반응형 
학습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가상 도우미가 추가 학습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학습자는 
모든 축적된 학습 경험에 대한 역량을 평가 받은 후 
마이크로 수료증(micro-certification)을 받는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및 정보 착취를 통해 인프라가 학습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위험이 따른다. 기술 접근의 
상당한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역시 중요한 
우려 사항이다. 따라서 기술 인프라와 학습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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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프라이버시 및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 공개는 평생학습 의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방된 
인터넷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교육 부문은 
점점 더 상업화되어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연합(UNESCO 
Global Education Coalition)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설립된 파트너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평생학습 관점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전 세계 형식교육기관의 
양질의 교육과 적절한 재정 지원에 대한 보장 이외에, 

교육기관 임무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학생 집단(취학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기관의 사명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학교와 대학의  의무는 모든 지역사회 

6.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

행동 방침

•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이례적인 재구성은 전 세계적으로 실험과 혁신의 
돌풍을 일으켰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임시적인 
대응을 변혁적인 교육 및 학습 인프라의 제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코로나 19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이니셔티브들을 
연장시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시적인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것이다.

•	 ‘2050년을 향하여―공유재 및 공공재를 
위한 디지털 학습 기술’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교육 
커먼즈의 일부로서 학습자를 위해 그리고 학습자와 
더불어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 
소유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재(public good)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공동체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유망한 기술 도구나 집단 관리 모델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배제된 집단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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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연령이나 교육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된 의무는 학습자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한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존의 관행이 
이런 변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엄격한 
자금 지원 체계, 대학 입학 기준, 자격증에 기반한 채용, 
비형식과 무형식 학습의 낮은 인지도, 교사의 새로운 
교수법 도입을 위한 기회 부족 등이 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과 응용 교수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교사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 과정의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목별 학습 외에도,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동 방침

•	 교육과정을 개정하라: 학교와 대학이 평생학습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미래를 채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학습과 내용을 초등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누적 가능한 학점제 도입 등 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형식 면에서 유연성이 더욱 요구된다.

•	 교수법을 혁신하라: 교육기관들은 ‘무엇을 배울지’ 
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배울지’로 관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지식을 맥락화하고 학생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지식이 학습자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지역적,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법의 혁신은 교수 및 학습이 
인식론적 다원주의 원칙에 따라 지도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준다.  

•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학교와 대학은 보유 시설과 
자원을 성인 학습 및 교육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어린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건강, 
금융, 문해, 시민교육, 학습공동체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식을 
제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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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의 집단적 차원 

인식 및 촉진

학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다. 집단적 노력으로서의 학습은 모든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학습이웃, 
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 학습가족 등과 같은 
개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주요 메시지 
8 참조), 이 개념들은 모두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집단학습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료 학습, 세대 간 
학습, 멘토쉽(mentorship), 특정 관심의 학습 집단 
등이 있다. 이런 집단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학습과 지식 개발에 대한 
이해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예,  
수화, 토착지식, 육아 등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집단적 차원은 특히 공공 공간에서의 대면 학습을 
새롭게 강조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디지털로 연결된 유사한 관심을 가진 
학습 집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집단적 차원은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배려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한다. 학습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그리고 지구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 
학습도시나 학습행성(learning planet)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다. 이처럼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디지털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그 공간을 교육 
커먼즈로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진다.

행동 방침

•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라: 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개발은 사람들을 온라인 상으로 끌어 모아 공간의 
제약 없이 큰 규모로 집단학습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 개인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안내하고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 
시스템은 사람과 기관들의 협력적 학습지원 네트워크  

 

 
안에서 관심과 요구에 따라 학습자들을 
연결할 수 있다. 지구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습 플랫폼을 공적 영역에서 교육 
커먼즈의 일부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제적 범위를 가지는 한편, 지역적 요구 및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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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통해 집단학습을 촉진하라: 학습의 집단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평생학습 증진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평생학습은 정책에 의해 반영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은 집단학습 환경 및  
활동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학습 지원, 물리적 
학습 공간(교육기관, 문화 공공 장소, 근로 환경 등) 
조성, 디지털 도구의 자유로운 접근, 학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학습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연구 
지원 등 적절한 재정 공급이 포함된다.  

•	 학습을 기념하라: 학습 이벤트나 축제의 정기적인 
개최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축제 분위기에서 
학습을 기념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파트너를 동원하여 
학습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을 유지시키고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을 기념하는 일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은 물론 지구를 돌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8. 학습도시를 포함한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장려 및 지원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는 평생학습 문화를 향한 
상향식(bottom-up) 변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 내에서 이 이니셔티브들은 교육 
기관을 넘어 다양한 학습 기회를 포괄하는 학습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학습도시, 학습마을, 학습공동체, 학습이웃, 학습 
동아리, 학습가족 등과 관련된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은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학습을 

타인과 함께 배우며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는 인구 밀도와 이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다. 사람 중심과 학습 중심의 접근 
방식인 ‘학습도시’라는 개념은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협력적이고 행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교육훈련기관과 
문화기관을 연결시키고, 공공 부문의 대표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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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고용주 등의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 
시킴으로써,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한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좋은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환경은 
시민들이 인접한 환경 내에서 일상 활동과 학습을 
연계시키고, 특정한 요구에 따라 자신들만의 학습 
경로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 
도시들은 시민들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변화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기회는 
지역사회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되는 자발적인 
형태의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환경 지속가능성 증진, 
새로운 유형의 연대감 형성(코로나 위기 동안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 방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 
여성 건강 지원 등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이 그렇다. 
이런 지역사회 주도형 이니셔티브는 평생학습의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며, 종종 세대 간 학습을 
장려하기도 한다(예: 주거형 돌봄 시설을 학습 장소로 
활용). 아울러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웰빙 향상, 

기업가정신 촉진, 적극적인 시민성 증진 등과 같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 

가족은 하나의 아주 작은 단위다. ‘학습가족’의 
개념은 세대 간 소통에 초점을 두며, 같은 가족 
구성원 간의 특정한 상호 작용이 전 연령대에 
걸쳐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한다. 
학습가족(학습이웃이나 학습동아리도 포함)의 예는 
평생학습이 개인의 소집단 간에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습 공간(학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공원 등)
의 (재)창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 모여 자신들과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삶의 다른 측면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인 시민성과 
사회적 응집력을 증진시킨다.  

행동 방침

•	 학습문화를 강화하는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라:  지역 차원의 학습에 대한 다양한 집단적 
방식을 촉진하라. 학습가족, 학습동아리, 학습이웃, 
학습도시, 학습지역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은 사람 
중심 및 학습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학습 
문화 조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가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지역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이고 행동 중심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다.  

 

•	 학습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학습 기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하라. 
기존의 많은 (공공) 공간들, 특히 공공 도서관, 박물관, 
커뮤니티 센터, 종교 장소 등이 이미 지속적인 교육의 
진입점이 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이미 학습공동체와 
학습 기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원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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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터학습 

개선 및 활성화

일터를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터학습의 개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자영업과 비공식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부문의 
일터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학습 환경이며, 기업이 
학습기관이 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일터학습은 
평생학습의 주요 원동력이며, 업무의 성격과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변화를 고려하면 일터학습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일터학습을 평생학습 문화의 
일부로 이해한다면, 학습자는 재훈련, 추가 훈련, 
변화하는 업무 조직에 대한 적응, 혹은 직업 변경 
등의 목표를 가지고 일터학습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것이 
필요하거나 그것을 원할 경우 일터학습은 이런 
희망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일터학습의 활성화와 개선은 개인이 학습 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평생학습 문화에 일터 
학습의 개념을 통합하면 다양한 학습 경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비형식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터에서 학습 문화를 조성 
하면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예: 장애인, 보육 
책임이 있는 부모, 노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의 일터학습 기회, 특히 직업기술 
훈련을 통해 역량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세대 간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공식 및 비공식 멘토쉽 
제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일터학습은 디지털 
기술의 향상으로 더욱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터학습이 평생학습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의 강화, 조직화된 
업무 경험을 통한 학습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 등 근로자 각자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기회를 
개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한적인 일터학습은 좀 더 
진보적인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연한 
단기 과정이나 다양한 인센티브(금전적 보상, 인정, 
검증, 인증을 위한 옵션 등)는 물론, 근로자의 일터 
내에서의 자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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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방침

•	 일터에서의 훈련기회를 늘려라:  일터의 학습 환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이나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터의 지원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터에서 직접 실행하든 또는 인접한 학교, 
대학, 온라인, 다른 학습 공간에서 실행하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단일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포함된다. 일터 내에서의 멘토십 제도 
역시 인력 간 전문지식의 전달을 통해 교육을 위한 
귀중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	 일터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라: 일터에서의 
학습 기회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은 예비 학습자가 일터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재검토하고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고용주가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권장 
하라: 자금 조달 계획 및 지원 외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평생학습 참여의 
목적을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주는 근로자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평생학습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회사나 부문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와 안내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	 일터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인지하라:  사전 학습을 
포함한 인정, 검증 및 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ccreditation: RVA) 절차는 일터학습을 촉진하는데 
핵심이다. 하지만 RVA 절차는 아직도 부재하거나 너무 
어렵다. 따라서, 주로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과 관련된 
일터학습의 RVA에 대한 수행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간소화 과정은 RVA에 대한 국가 체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고용주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터 내에서 그리고 일터 간에 RVA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고용인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면서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주요 메시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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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

평생학습을 인권으로 재확인하면서 교육권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교육권은 더 이상 학교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습 
결과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디지털 방식의 평가를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권리는 입법, 정책 및 
실천으로 강력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자격을 정의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그렇듯이, 교육권은 점점 더 
별도의 권리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권리로서 
확립이 되면, 권리의 이행은 관련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평생학습권에 
대한 정책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학습에 대한 접근은 모든 국가에서, 언제나, 모든 
언어(점자와 수화 포함)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커먼즈를 통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생태학적 차원에서 학습을 자유로 
여기는 생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생학습은 
인권이라는 근거로 사회 정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정의될 것이다. 지구를 위한 학습이 핵심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지구를 위한 인간의 권리로 그리고 ‘지구의’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공동체에 대해 배우며, 지구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틀 
속에서, 평생학습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일꾼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시민을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세계시민이란 각 개인, 세계의 다른 공동체 그리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을 말한다.   

인간의 총체적인 존엄성을 지향하는 인권으로 
간주되는 평생학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필수 
사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습에 대한 접근성: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모든 
언어로.

2. ‌�회복력: 생태, 경제, 역학, 정치 등 다양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교육 공동재.

3. ‌�투명성: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학습자원과  
시설은 개방되어야 하고, 공적 영역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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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방침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라: 
평생학습의 규범적 기반은 국제 인권 조약에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들로는, 교육권 이행을 위한 ‘4A 
프레임워크’(Accessibility, Availa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접근성, 이용성, 수용성, 적응성) 
(ESOSOC 1999), “교육권과 평생학습권의 인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선언한 제5차 
국제성인교육회의(CONFINTEA, Conférence Inter-
nation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 함부르크, 
1997),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에 이어서 
‘성인학습과 성인교육을 교육권의 필수 요소이자 
교육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2015 
유네스코 성인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고’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으로서의 평생학습은 의회의 
평생학습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제화는 
평생학습을 구성 원칙으로 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접근 및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평생학습의 인권 차원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지정하라: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된 교육권은 결국 교육 부처를 
평생학습의 의무를 지닌 부처로 변모시켜 부문 간 
학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이 부처들은   

 

 

 
취학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형식교육 
서비스의 관리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의 
확대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사이트에서 다양한 교육 제안을 할 
것이다. 또한 부처들은 수요 중심의 참여적인 방식으로 
개인 학습자와 학습 집단에게 기회와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집단, 개인의 
특정한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은 학습에 
필요한 기술이 사회의 가장 소외된 구성원들에게 
저비용이나 무료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라: 평생학습의 보편적인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자격의 양식이나 특정 조항은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간제 
유급 고용에 있거나 유급 고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격은 자기 개발 학습 
및/또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활동으로 인식되는 보편적인 기본 약속의 
일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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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사회의 개념과 모든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반세기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교육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 더 많은 재정 지원,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정부, 
개인, 고용주, 농촌과 도시 공동체, 학습도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문화적 변화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생학습은 교육과 사회 정책의 
중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축소된 견해는 단편적인 개혁을 
가져왔고, 교육시스템과 정책의 핵심에서 평생학습을 
사실상 분리시켰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공재, 인권 및 여러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하려는 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목표는 고용, 노동시장 변화, 건강과 웰빙, 환경 
지속가능성, 적극적인 시민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력을 포함한다.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려면 평생학습의 개념화, 
제공, 조직화, 구조화, 자금 조달, 평가 등의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려면, 
학습과 교육은 ‘전 생애(life-long)’에 걸쳐서 일어나고 
‘삶의 전 영역(life-wide)’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회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학습자 주도형 학습 경로의 개발을 강조하고, 학습의 
초기 단계와 학습기관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취학전 
교육(교육기관과 가족 포함)과 초등교육(및 학교)은 
토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진정한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생학습은 다양한 학습 경로, 
공간 및 양식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경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체로 간과되어 온 학습의 집단적 차원은 충분히 
인식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사회적 과정이자 교육적 
과정이다. 이는 대면 학습과 세대 간 학습을 중요시한다. 
무엇보다도 빈곤층,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정책과 도구의 대상을 정의하고, 이 의제를 법률, 정책, 
제공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기본 틀에서 우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설계하는 것은 학습의 미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평생학습 문화는 ‘장벽을 넘어’ 학습을 증진시키며,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학습의 
조직을 재고해야 한다. 형식,⋅비형식,⋅무형식,  
온·오프라인 학습의 기회를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 
-up)의 이니셔티브를 연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 
된다. 학습도시를 비롯해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그 일부다. 결정적으로, 학습 

결론: 평생학습 문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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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조성은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평생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도록 평생학습기관의 의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학습기관의 책임 
제도를 개혁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생학습 문화는 
노동시장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멘토쉽 
제도를 통한 세대 간 학습을 포함해 일터학습의 개선 
및 활성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정부 자금 지원 계획과 시장 기반 원칙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집단적이며 협동적인 
접근방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디지털 혁명은 지식과 교육자원의 창출 및 
공유를 위해 많은 협력적인 형태에 문을 열어주었다.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 예를 들면 
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팹랩(fab lab, 제작 
실험실)5  등이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과 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공간들은 글로벌 
차원의 오픈 소스와 관련된 배포형 지역 생산 모델에 
기반한다. 평생교육을 공유재로 인식하고 평생학습 
정책 수립과 평생학습 도구 설계에 있어서 커먼즈 
접근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의 
평생학습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 
내용은 공유 자원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평생학습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교육을 커먼즈로 접근하려면 
기술을 점차적으로 모두에게 개방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증진을 위해서는 
상업적 동기로부터 자유로운 개방된 인터넷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부문의 기업 주체들과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과제다. 

21세기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민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특히 
평생학습의 법적 체계의 수립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한 것처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응집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 생태계 내에서의 평생학습과 그 조직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변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출발점이 된다.

5 ‌�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는 핵랩(hacklab), 핵스페이스(hackspace),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라고도 한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적인’ 작업 공간으로, 기계 가공, 기술, 과학, 디지털 아트, 전자 예술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사회화하며 협업하는 공간이다(http://
en.wikipedia.org/wiki/Hack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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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실행의 관련성과 시급성 정도:  

해당기간(현재부터 2050년 사이)은 조치를 실행하는 시작점을 나타낸다.

부록 1: 실행 조치 선정 목록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수립 ― 
초학제적 연구, 지식 보급 및 평생학습의 선구자들 연결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이 조치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문 간 협력뿐만 아니라 초학제적 대화, 연구, 지식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학습 관련 이슈에 대한 현재의 연구를 공유하고, 개방형 질문을 
해결하며, 추가 탐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예: 
연구자, 교육 실무자, 학습자)을 참여시켜, 이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토론하고, 성, 
빈곤, 기후 변화, 포용 등과 같은 범분야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기적인 
대면 및 온라인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초학제적인 연대를 구축한다. 

초학제적 대화는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명시하기 위해 평생학습 역량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의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공공 또는 민간 공급자에 의한 학습 제공과 역량 개발을 안내할 수 있다. 둘째,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단을 연결하여 다양한 대상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학습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실행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교수 및 학습 개념을 더 탐구하고, 툴킷을 제작하며,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에서 시작된 허브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속하고,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공적인 소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로 인해 결국 평생학습 
연구를 재정 지원 기관의 의제에 올려놓을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운동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성공적인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수집하여 소개하면 더욱 더 많은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 
이니셔티브에 사회혁신상을 수여하거나 세계 교육의 날을 중심으로 학습 주간을 조직하여 학습을 기념할 수도 
있다. 세계 곳곳의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지도 작성은 2050년까지 평생학습의 비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매우 높음높음중간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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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이주민/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기회 제공

관련성

시급성

현재

취약계층을 평생학습 정책 의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현재 활동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기조 내에서 그들과 공동 
작업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협력적인 방식이 접근성과 포용성을 보장한다. 

이 조치의 달성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확인하여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조치를 통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평생학습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기존 과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부처들을 참여시키고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문해 및 디지털 훈련과 같은 기초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트라우마 경험에 대처하거나 폭력 주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나 카운슬링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차원의 촉진자 및 봉사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자금 조달의 메커니즘에는 학습 증진을 위해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외에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unearmarked) 보조금을 취약계층의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제공하여, 이들의 재정적 자립성을 기르고 개인적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습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이나 기타 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사람이 무료로 
온라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조직 및 학습도시/구역 구축

관련성

시급성

2025 – 2030

학습의 사회적 차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도시의 경험 그리고 실행 공동체나 동료 간 학습 모델의 
개발에서 예시된 것처럼, 학습공동체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조직과 학습도시의 
구축은 상향식(bottom-up) 이니셔티브에 크게 좌우된다. 교류 증진과 모범 사례 보급은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창출하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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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무형식 학습을 위한 물리적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

관련성

시급성

현재

지역 평생학습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재창조와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학습 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은 학습도시 및 학습구역 개념과도 연결된다. 

새로운 학습 공간을 만들고 기존의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이 조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동료 
간 학습 및 세대 간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학습 활동의 예로는 청년층이 노년층에게 신기술 설명, 노인층이 
청년층에게 특정 기술 교육, 독서 동아리, 온실 건축, 육아, 수작업 관련 기술, 프로그래밍, 토착어, 산아 제한 
등이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학습 기회는 특히 응집력 있는 사회 구조를 제공하고 배려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시민 참여와 연결시킬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은 지역사회에 조예가 깊고,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들로 이루어진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제공한다. 평생학습 경험은 학습자가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기술, 태도, 가치(윤리, 인간 존엄성, 공정성, 관용, 초개인화(hyper-individualization) 
대응 등)를 심어준다. 이 원스톱 샵은 사회적인 공동의 관심사와 학습자들을 연결시킨다. 이 공간들을 통해 
지역 이익 단체들은 무형식학습에 대한 접근과 기회 증대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학습 기회의 제공은 디지털 인프라 및 재난과 관련된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잠재적 위기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공간은 지역사회와 함께 개발되어야 하고 국가 및 지역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 
대사(ambassador)’는 사회적 포용 및 관련 주제를 촉진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평생학습 목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오픈 소스 운동과 협업을 통해 집단학습은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공유 방식의 실제적인 틀을 만들어 낸다. 
학습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세대 간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또한 학습공동체 개발을 강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집단학습을 육성하는 일은 평생학습 증진에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른 영역(빈곤 감소, 
건강, 주택, 환경 보호, 물과 식량 안보 등)의 이니셔티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습조직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학습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특히 정책 공유를 통해 장려되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조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에 
중점을 두는 교육부가 전문지식, 인센티브, 자금을 제공하여 관련 계획이나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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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커먼즈의 공동 창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평생학습을 공유재(common good)로 확립하고 개방형 기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교육 커먼즈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는 설계와 제작이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 교재의 
경우가 그렇다. 이것들은 모든 교육 수준에 대해 여러 진입점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는 
다양한 학습자에 맞추어,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의 특정한 요구를 고려해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요구 
사항에 반응하고 다양한 관점에 민감해야 한다.

학습자가 학습 자료, 도구, 생태계의 공동 설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한 형식 및 비형식 교육기관의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 자료와 도구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도 포함한다. 

또한 교육 커먼즈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오픈 액세스 플랫폼(open-access platform)과 같은 새로운 집단 관리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들이 공익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교육 커먼즈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학습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및 새로운 접근 지점을 통합해야 한다. 기존의 자원을 
찾아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형 플랫폼(주요 메시지 7 참조)은 다운로드 및/또는 링크 소스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습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다. 

디지털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30

학습자가 학습 전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다양한 학습 양식을 연결하여 학습 
생태계 전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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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및 과거) 학습․훈련 활동을 모아놓은 온라인 디렉토리와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학습자와 학습 집단이 기존 경험과 
전략, 통찰력을 활용해 학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학습 기회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학습 생태계 전체에 걸쳐 다양한 학습 기회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주제들을 제안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도구들로 인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학습 집단을 만들어 
여러 기관과 공간에서 학습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 네비게이터‘는 기존의 (무형식) 학습 활동이나 
학습 요구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방식 등을 통해 학습 생태계의 집단적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도구들은 교육 커먼즈 라이선스 하에 공동 제작되고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또한 오픈 소스 공동체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평생학습 관점에서 학교,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형식교육부문 기관의 지원 

관련성

시급성

2025 +

형식교육기관은 평생학습의 근간을 이루며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습자를 평생학습 문화에 몰입시키는 핵심 지점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어린 시절부터 
평생학습을 장려하면서, 낯설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은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무형식 및 비형식․학습을 장려하면서 전 학년에 걸쳐 
계속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대학들이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형식교육기관을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선언문에서 평생학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교수들이 
호기심 향상 등과 같은 목표를 통합하고, 강의 설계, 교수 및 평가에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을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평생학습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는 자신을 평생학습자로 인식하고 또한 
평생학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업무 환경 내에서 전담 교육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교사 및 직업교육 훈련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평생학습 문화를 수용하고 학문적, 직업적, 기술적 
역량과 인증의 동등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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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보면, (i) 교육과정 재설계(예를 들면, 
대학의 경우 전체 학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모듈식 강좌(modular courses) 제공, 18-25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세대 간 요소 및 ‘평생학습’ 제공 등); (ii) 형식교육에서 교수 실행 평가 및 교육 목표 
재평가(지식 제공자에서 지식 창조 및 기술 개발의 촉진자로 전환); (iii) 교사 역할의 새로운 정립; (iv) 수업 
관리 방법보다는 학습 지속성 관리 방법에 대한 자기 인식 증진(학습 내용보다는 학습 이유에 초점을 맞춤); 
(v) 형식 및 무형식 환경 사이에서 학습자의 이동성 증대로 인해 인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학습의 
종착점이라기보다 학습과 교수의 피드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vi) 특히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을 
통한 직업 훈련에 국한하지 않고 실무 교육의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정치적 의지, 적절한 자금 지원, 교사–멘토–촉진자 간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 효과적인 실천을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관점을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제도나 
체계들의 연결 등이 있다. 

일터 기반 학습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주 지원 

관련성

시급성

현재 - 2025 

자영업자와 비공식 경제를 포함한 일터학습을 개인의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학습집단과 학습조직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전담 훈련가 사이에 전문지식을 이전하는 멘토쉽 또는 P2P 방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을 직무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숙련 근로자를 위해서는 디지털 
및 기술의 역량 강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터와 관련된 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핵심은 
이론과 실무의 연결을 통해 훈련 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훈련 기관은 실무 지식을 전달하고 학문적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산업계 출신의 ‘초빙 학자’를 보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직업 훈련가나 강사를 임시로 산업계에 소속시켜 기술을 재충전시키고 새로운 
통찰력을 공유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용주를 지원하려면 일터 관련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습조직을 
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 감사라는 형태로 필요한 기술과 기존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수요 중심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 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훈련 프로그램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인이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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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 정책은 특히 대규모 비공식 부문에서 이와 같은 일터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는 
고용주에 의한 자금 지원이나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제로 금리의 평생학습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이 관리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평생학습기금’을 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터 관련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형식적으로 습득한 기술의 경우 인증서의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을 거버넌스 및 정책으로 전환

관련성

시급성

현재

평생학습 관점에서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적 임무를 재확인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다. 
다양한 학습 수요와 요구, 학습 제공자와의 확장된 파트너십,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위치를 찾고 실행 범위를 정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을 만든다. 학습의 부문 간 네트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계획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처의 범위와 임무는  
‘평생학습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평생학습부의 주요 책임은 일반 대중을 위한 학습 기회를 관리하고, 학습 기회를 더 넓은 학습 생태계에 통합하는 
것은 물론, 학습 생태계의 집단적 개발과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요 측면의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학습부의 관리와 조정 기능은 평생학습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대화형 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간의 학습 정책 및 국가와 지역 상황에 대한 적응을 촉진할 것이다. 

평생학습을 거버넌스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화는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준비 작업의 맥락 안에서 국가 및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평생학습을 위한 공교육의 의무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게다가, 소통과 
인식 구축은 행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경우, 학습을 건강 혜택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건강 증진 캠페인에 평생학습을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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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을 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강력한 입법적 기반 개발

관련성

시급성

현재  +

평생학습의 발전은 교육권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평생학습권의 정당성, 범위, 의무 및 의무의 주체
(duty-bearers)를 명확히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법적 기반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권 및 관련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의 기고문을 수집하는 공개적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평생학습권이 교육권에 관한 기존의 규범 문서 및 법 체계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수요 측면의 학습자 중심 접근방식에 대한 영향, 집단적이고 커먼즈를 기반한 
관점의 채택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영향 등이다. 나아가 추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 특히 커먼즈 접근방식과 보편적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철학적, 법적 노력은 2023년 제75차 교육권 선언 기념일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간 단계로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2022년)는 평생학습의 보편적 권리와 관련하여 회원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려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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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구성원
다니엘 바릴(Daniel Baril), 성인교육협력연구소(Institute 
for Cooperation in Adult Education, ICEA) 소장, 몬트리올, 
캐나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집행이사회 의장

안나벨 천(S.H. Annabel Chen), 심리학 교수, 학습연
구개발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Learning) 센터장 대리, 난양이공대학, 싱가포르

툴리에타 피에로 고스망(JulietaFierroGossman), 천체
물리학 교수, 천문연구소,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멕시코
시티, 멕시코

발터 레알(Walter Leal), 환경기술학부 환경기술 교수,  
‘지속가능성 및 기후영향관리’ 연구 및 이전 센터 센터장,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 독일

프레셔스 룽가(Precious Lunga), 영국 런던과 케냐 나이
로비에 본사를 둔 건강 기술 회사 바오밥 서클(Baobab 
Circle)의 대표 겸 공동 설립자

토닉 마루아토나(Tonic Maruatona), 성인교육 교수,  
교육대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개발 학부, 보츠와나 대학교, 
가보로네, 보츠와나

에두아르도 멘디에타(Eduardo Mendieta), 철학 교수, 
록 윤리 연구소(Rock Ethics Institute) 부소장, 펜실베이
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파크, 펜실베이니아 주, 미국

牛新春 (Sunny XinchunNiu), 교수, 고등교육연구소,  
푸단대학교, 상하이, 중국

짐 오그(Jim Ogg), 사회학 교수, 노화연구부 부장, 통계
⋅예측⋅연구본부, 프랑스 국민연금기금(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파리, 프랑스  

닐 셀윈(Neil Selwyn), 교육학 교수, 교육대학, 디지털교육 
연구그룹(Digital Education Research Group)의 핵심 구
성원,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멜버른, 오스트
레일리아  

아블라 시바이(Abla Sibai), 역학 교수, 역학⋅인구보건학부, 
보건과학대학, 레바논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 베이루
트, 레바논 

프랑수아 타데이(François Taddei), 학제간 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and Interdisciplinarity, CRI) 공동 
설립자 및 센터장, 파리, 프랑스, 학습과학 유네스코 석좌
(UNESCO Chair).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팀
데이비드 아초아레나 (David Atchoarena), 원장,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넬레 피셔(Nele Fischer), 컨설턴트

에디스 해머(Edith Hammer), 프로그램 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알렉스 하우얼스(Alex Howells), 프로그램 부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박종휘(Jonghwi Park), 프로그램 전문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라울 발데스 코테라(Raúl  Valdés-Cotera), 팀장,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부록 2: 협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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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교육 분야를 변화시키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평생학습의 잠재적 
기여를 고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로 다른 
분야와 국가에서 온 12명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와 원칙을 제시한다. 
아울러, 교육의 사회적⋅개인적 차원을 인식하고,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평생학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학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구성은 평생학습을 교육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배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주요 메시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선정된 정책 
조치를 보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